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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020-5-28.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요한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상처를 보존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그 상처들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와 같은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죄의 용서와 평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용서를 구할 때와, 용서할 때만 내면의 평화를 누립니다.
성령님은 불, 바람, 호흡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불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그 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 할 때, 즉 좋은 의도로 할때,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또한 불은 빛을 발산합니다. 그빛으로,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부드럽고 섬세한 바람입니다. 문과 창문을 통해 바람이 스며 들다.
또한, 바람은 멈추어 진 것을 밀고 움직입니다.
성령님은 주도권을 가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제안에 유순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화살기도 한번조차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읽을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조언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거나, 작은 희생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올바른 단어를 찾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더 잘 대하려면, 성령의 아내인 성모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 갑시다. 사도들은 성모 마리아와 거룩한 여자들과 기도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낙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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